
4월 22일부터 민방위 교육 본격 실시

사천시는 오는 4월 22일(월)부터 민방위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

한다.

사천시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24년 1월 10일 기준으로 지역

단위의 통리민방위대, 직장 단위의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했다.

올해는 6,536명이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돼 법정교육을 받게 됐다. 

민방위대는 전시·평시의 비상사태와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위해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제도에 대한 이론과 안보교육, 화생방 방호교

육, 화재예방 및 응급조치 등 다양한 실전체험교육으로 이루어

진다.

이를 위해 기본교육강사, 사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직원, 공

군 제3훈련비행단 화생방지원대 소속 직원 등 총 9명을 교육강

사로 위촉하였다. 

 이번 민방위 교육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에 즉각 대처하

는 대응능력이 함양되고 안전한 사회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대된다. 

 



 대원에 대한 임무고지는 지난 1월에 휴대폰으로 전자통지하였

고 교육훈련 통지는 4월 12일에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들이 신

속하고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자고지 

미 확인 대원은 별도로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집합교육 일정은 4월 22일(월)부터 4월 30일(화)까지이며, 교

육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사천시는 야간교육과 주말교육을 실시하여 해당 일정에 참석이 

안되는 민방위대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 편의

를 제공할 계획이다.

 3년차이상 민방위대원들은 사이버교육을 모바일과 PC를 통해 

이수하면 되며, 사이버교육 일정은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및 이수 가능하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